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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탄소흡수량 확보를 위한 통계기반 강화!
- ｢탄소흡수원법｣ 개정으로 산림경영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 구축기반 마련

  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산림경영활동의 시간적·공간적 이력정보에 대한 

구축기반을 마련하는 ｢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탄소흡수원법”)｣ 
개정안(임종성 의원 발의안)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  산림부문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의 11%에 기여하고 있어 

정확한 산림탄소흡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

필수적인 사항으로, 특히 산림경영활동의 시간적·공간적 이력정보가 구축되어 

있을 시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흡수량 산정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.

  이에, 이번에 개정되는 탄소흡수원법의 주요 내용은 △ 산림에서 이루어

지는 모든 산림경영활동의 시간적·공간적 이력정보가 수집·보유·관리·분석·

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확대하고, △ 관계기관에 제출을 

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이력정보를 포함하여 

명확하게 규정하고, △ 시간적·공간적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을 

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

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  전덕하 산림정책과장은 “산림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

감축수단으로, 이번 탄소흡수원법 개정으로 산림 탄소흡수원에 대한 산정·

보고·검증(MRV)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 

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더욱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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